
부산도시계획헌장
미래 부산 도시계획 100년의 약속

부산은 유라시아 관문으로 늘 새로운 문명의 수용과 확산의 중심이 된 도시이다. 우리의 삶터인 이곳은 일찍이 해양문화를 꽃피운 곳으로 근대 
이후 신문화를 받아들인 곳이며, 여러 지역의 사람과 문화를 품어낸 피란수도로 오늘에 이른 역동적인 도시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 받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부산도시계획은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한다. 우리는 
부산만의 독창성을 살려 공공의 가치가 우선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과 바다, 산, 강이 조화로운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에, 부산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미래 부산 도시계획 100년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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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지역경제와 건전한 지역사회, 건강한 생태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한다.

소득, 연령, 문화를 고려한 다양하고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여 이웃과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부산 도시재생은 지역 정체성 및 주민공동체 회복을 추구하고 소득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탄소배출 제로도시를 지향하여 원전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환경을 만든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안전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재난대응계획과 신속한 생활밀착형 방재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갈맷길 등 부산의 색깔과 장소성을 살린 문화관광자원을 보전하고 발굴

하여 시민이 누리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구현한다.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머무르고 싶은 공원과 치유와 소통의 숲으로 가득한 푸른 도시를 조성

하기 위해 거주 공간 공원화와 보행로 숲길 조성 등을 모두 함께 노력한다.

바다와 산, 강이 만드는 자연의 매력을 보존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개성있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열린 바다, 산 능선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 매력적인 색채와 디자인을 추구 

한다.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든다.

건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해양도시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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